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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1] 

 (1)에는 역사적 사실을 탐구할 때 어떤 가치관을 기반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 서로다른 세 가지 입장이 
나타난다. 첫 번째 입장은 역사적 사실을 탐구할 때 객관성을 기반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객관적인 사
료비판과 직관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한 역사의 복원을 통해 이를 추구할 수 있다. 두 번째 입장은 역사적 사실은 
주관성을 기반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역사가의 의미부여를 통한 역사적 사실 기술을 통해 이를 추구
할 수 있다.세 번째 입장은 객관성과 주관성을 같은 비율로 추구하면서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탐구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역사가의 적절한 조율을 통해 이를 추구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2)는 (1)의 두 번째 입장과 세 번째 입장과 유사하다. 인간은 문학적인 분야에서 상상의 
산물에 감정이입을 통해 의미부여를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사실과 혼동하여 진실처럼 믿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현
실을 기반으로 하여 상상의 산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객관과 주관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반면 (3)은 (1)의 첫 번째 입장과 세 번째 입장과 유사하다. 인간은 언론 분야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추구하며 최
대한 주관적인 요소를 배재하려한다. 2. 그러나 과도한 객관적인 사실의 추구가 지나친 일반화와 과대포장으로 이
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과 주관성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어떤 사실을 탐구할 때는 객관성과 주관성이 서로의 맹점을 상호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탐구해야 한다. 사실이라
는 것은 어떤 분야든지 간에 구애 받지 않고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을 인간이 인식할 때 필연적으로 왜곡될 수밖
에 없게 된다. 3. 인간은 사실을 완벽하게 인식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할 뿐더러 이것을 표현할 때 상상력이 가
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의 사례에서도 그렇듯 사실이 아닌 문학에서도 인간은 공감을 할 수 있게 된
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아예 객관성을 추구하지 말고 주관성만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적 사실을 탐구하자는 이
야기는 아니다. 주관성만을 추구할 경우 거짓이 판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고로 객관성과 주관성의 
맹점을 상호 보완해주는 방식으로 사실을 탐구하려 할 때, 가장 사실에 근접한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첨삭 포인트]

1. 이 문제는 비교와,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는 부분이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1문단은 답안지의 1/3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무의미한 서술만 늘어지고 있습니다. 

2. 제시문 오독입니다. 제시문은 객관적 서술도 중시하지만, 해석 공동체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객관성의 추구가 일반화와 과대포장으로라는 부분은 제시문에 근거한 비약입니다.

3. 인간이 객관적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사례로 (2)의 문학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맥적으로 
다른 논의를 하고 있기에 예시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합니다.

4.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카’의 의견을 다른 의견들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시는 답안인데요. 이 때 위에서 서술
하신 다른 입장들의 두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왜 ‘카’
의 의견이 더 타당한지에 대한 논리가 부족합니다.

 B-
총평 형식적, 내용적으로 아쉬운 답안이었습니다. 첨삭을 참고하시어 약점을 보완하시길 바랍니다. 


